
- 21 -

행동분석․지원연구
Journal of Behavior Analysis and Support
2024, Vol. 11, No. 3, pp.21-42

시각 및 청각적 지원 기반의 예방 및 강화 중재가 

자폐스펙트럼장애 성인의 식사 지속시간 및 

구토 빈도에 미치는 영향 

변관석*(울산행복학교, 교사)

<요   약>

본 연구는 시각적 지원과 자기 청각적 촉진 기반의 예방 및 강화 중재가 자폐스펙트럼장애 성인의 식사 

지속시간과 구토 발생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자폐스펙트럼장애 성인 1명이었다. 본 연구는 반전설계(ABAB)를 적용하여 독립변인

과 종속변인 간의 기능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파이 타이머, 먼저-다음에 그림 카드 등의 

시각적 지원 및 자기 청각적 촉진을 포함한 예방적 중재와 함께 고비율 행동 차별강화를 활용한 반응적 

중재를 병합하여 적용했을 때 연구 대상자의 식사 지속시간이 두 번의 기초선 구간보다 두 번의 중재 구

간 모두에서 현저히 증가하여 기능적 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또한 식사 지속시간 증가와 구토 

발생 빈도의 감소 사이의 상관관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행동중재 연구의 대상자로 

선정된 사례가 비교적 적었던 성인을 대상으로, 그간 자주 연구되었던 종속변인이 아닌 식사 습관 개선

과 이에 따른 건강 관련 증상의 변화를 중재 목표로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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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4년 교육부에서는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

였다. 이 지침은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현장에서 장애 학생의 문제행동을 중재할 때 과학적 증

거를 기반으로 하는 긍정적 행동지원(PBS: positive behavior support)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교육부, 2024). 이처럼 최근 특수교육 현장을 넘어 통합교육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는 긍정적 행동지원은 문제행동 또는 도전적 행동의 수정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행동에 연관된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나 사건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선행적 중재를 최

우선에 둠으로써 문제행동의 발생을 예방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행동 중재 체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넘어서서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적 그리고 

학습적인 성과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이기도 하다(부산광역시교육청, 2014). 이러한 긍정적 

행동지원은 응용행동분석 이론과 방법론을 핵심으로 하면서도 앞서 살펴본 목적을 반영하기 위

해 사회심리학, 생태심리학과 기타 몇몇 관련 서비스 학문 영역 등을 포괄하고 있다(이성봉 등, 

2019).

일반적으로 긍정적 행동지원 체계는 학교 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1차적 예방, 위험군

의 학생을 소집단으로 묶어 적절한 행동중재를 제공하는 2차적 예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위

험군의 개별 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행동의 기능을 기능적 행동평가를 통해서 파악하고, 평가 결

과를 바탕으로 개별화된 행동중재계획 또는 행동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3차적 예방을 

모두 포괄한다. 이때 개별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3차적 예방의 경우에는 개별 차원, 개별화

된, 혹은 개별적인 긍정적 행동지원이나 행동중재라는 용어로도 부를 수 있다(Dunlap et al., 

2017; Sugai & Homer, 2006). 개별적인 긍정적 행동지원 혹은 행동중재는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

는 기능적 행동평가를 바탕으로 배경 및 선행사건 중심의 예방적 중재, 대체 및 적응 기술의 

교수, 그리고 문제행동의 발생을 유지하는 강화 요인을 소거하고 반대로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

하기 위한 후속결과 중심의 반응적 중재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다. 그리고 중재 결과를 

지속해서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계획을 수정 및 보완한다(변관석, 2016a; Dunlap 

et al., 2017). 또한 필요하다면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심각한 문제행동을 뜻

하는 위기행동의 발생을 대비하는 관리나 대응 전략을 추가할 수 있다(교육부, 2024).

그간 국내외에서 개별적인 행동중재를 실행하고 그 효과성을 확인해 본 연구가 다수 존재한

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지적장애 및 자폐스펙트럼장애 혹은 정서․행동장애가 

있는 학령 전기 유아,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타인을 언어 또는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동, 폭력 행동 또는 기물 파손 행동, 그리고 자해행동 등의 외현적으로 

두드러지는 행동을 핵심적인 표적행동으로 삼고 있었다(김창호, 최미점, 2018; 박은영, 신미경, 

채수정, 2018; 변관석, 2016a; 이선희 등, 2020; 이연아, 백종남, 2022; Benner et al., 2022). 이외에



변관석 / 시각 및 청각적 지원 기반의 예방 및 강화 중재가 자폐스펙트럼장애 성인의 식사 지속시간 및 구토 빈도에 미치는 영향

- 23 -

도 다양한 수업 비참여 행동을 줄이고, 수업 참여 행동을 증진해 본 연구도 많았다(강영모, 강

윤모, 손승현, 2021; 권은애 등, 2019; 변관석, 2016b; 이종희, 2016; Slattery, Crosland & Iovannone, 

2016).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외 선행연구의 경향에서 다소 벗어나 특수학교 전공과에 재학 중인 

자폐스펙트럼장애 성인의 식사 행동 개선을 표적행동으로 삼고 행동중재를 실행하고자 하였다. 

대상자는 학교와 가정에서 식사 시에 3∼5분 내외의 과도하게 빠른 식사 지속시간을 보였으며, 

주로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않은 상태로 섭취했다. 이 때문에 특히 섭취한 음식물을 쏟아내는 

구토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과거 담임교사 및 학부모와의 면담 결과, 3∼4년 정도 이러한 모습

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계속된 구토가 다른 의료적 원인은 아닌지 건강검진을 해보았

지만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었다. 건강검진을 시행한 내과 전문의와 간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학교 보건교사 등 의료 전문가 역시 이 학생이 보이는 과도하게 빠른 음식 섭취가 빈번한 구토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으며, 식사 습관 개선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권고하였다. 

여러 의학 연구에서도 너무 빠른 음식 섭취는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이 연관될 수 있다고 언

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위장이 음식을 처리할 시간을 갖지 못해 과도한 위부 팽창이 발생

하거나, 불필요한 공기를 함께 삼켜 역류성 식도염이나 소화불량을 유발될 가능성이 큰 것 등

이 있다(Cremonini et al., 2009).

식사 행동 개선에 연관하여 국내외에서 지적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등 발달장애인을 연구 

대상자로 해서 수행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식사량 감소나 증가를 목적으로 두거나

(박소현, 황순영, 장우영, 2012; Gale, Eikeseth & Rudrud, 2011; Wilder, Normand & Atwell, 2005), 

또는 편식 행동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정선화, 2017; 정선화, 2018; Bandini et al., 2017; 

Marí-Bauset et al., 2014).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도피 소거, 차별강화, 촉진, 고확률 요구 

연속, 감각 조절 훈련과 함께 그림 촉진이나 비디오 모델링 등의 시각적 지원을 단독 또는 통

합적으로 적용하여 식사량의 변화를 도모하거나, 편식 행동을 개선하였다(김지원, 안선정, 2024; 

Levin, Volkert, & Piazza, 2014). 이때 특히 윤리적인 문제나 다른 심각한 문제행동의 발생 가능성 

등으로 도피 소거를 중재 요소로 포함하기 힘든 경우에는 시각적 지원, 언어적 촉진을 포함

한 다양한 촉진의 체계적인 제공과 점진적인 용암(fading), 그리고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칭찬

(behavior-specific praise) 등의 여러 강화제를 적용한 차별강화나 비유관 강화를 주요한 중재 전

략으로 활용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김유리 등, 2021; Allison et al., 2012; Hillman, 2019; 

Wilder et al., 2005).

반면에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과도하게 음식을 빨리 먹는 식사 습관을 개선하여 식

사 지속시간을 늘리고, 이를 통해 소화 문제로 인한 구토 증상의 발생 빈도를 줄이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중재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찾아보기 힘들었다. 더욱이 발달장애인을 연구 대상자로 

한 식사 행동 개선에 관한 연구 대부분이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성인이 참여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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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역시도 비교적 드물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음식을 과도하게 빨리 섭취하는 습관 역시 

일부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과 성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므로(Matson, Fodstad, & Dempsey, 

2009), 이러한 표적행동의 중재에도 지금까지 전반적인 영역의 식사 행동 관련 중재에 꾸준히 

활용되어 증거가 누적된 행동중재 전략들을 우선 적용하여 적절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다만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할 본 연구 대상자의 여러 행동적 특성과 보호자의 동의 

여부 등의 요인과 함께 식사 지속시간 증대라는 중재 목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도피 소

거, 벌 기반의 전략, 그리고 기능적 의사소통에 따라 식사 도피 기회라는 부적 강화제를 제공하

는 방법은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Wilder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점을 고려

하여, 앞서 다양한 식사 행동에 대한 중재연구에서 도피 소거 등의 기능 기반 중재 요소를 적

용하기 힘든 경우에 대안으로서 주로 적용되었던 전략으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시각적 지원, 

바람직한 행동을 반복해서 안내하는 촉진,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강화를 중심으로 한 

예방 및 강화 중재를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김유리 등, 2021). 

이들 중 먼저 그림이나 동영상 등을 활용하는 시각적 지원은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는 개인

의 정보처리 특성에 적합한 방법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증거 기반을 갖춘 실제로 평가되었다

(Kidder & McDonnell, 2017). 또한 언어적 촉진을 포함한 다양한 반응 촉진과 차별강화 역시 자

폐스펙트럼장애 아동과 청소년 등을 위한 증거기반실제로 인정받고 있다(Simpson, 2005). 다만 

본 연구의 대상자는 단기기억 문제 등으로 인해 여러 번의 재지시가 필요할 때가 많음에도, 지

속해서 언어적 피드백을 받았을 때 때때로 문제행동을 보여 왔다. 따라서 대면해서 제공하는 

언어적 촉진이 아닌 다른 대체 전략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전략으로 자

기 청각적 촉진(self-auditory prompting)이 있다. 자기 청각적 촉진은 언어적 촉진 내용을 녹음한 

뒤에 특정한 과제나 활동 수행 시에 재생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Ayres, Mechling & Sansosti, 2013). 자기 청각적 촉진 역시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는 개인의 교과 

및 직무 기술 영역 등에서 자기 촉진의 하나로서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변관석, 신진숙, 

2018; Ayres et al., 2013). 문제행동의 중재에서 자기 청각적 촉진을 본격적으로 적용해 본 최근 

연구는 찾기 힘들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기 촉진 및 재지시의 성

격으로 자기 청각적 촉진을 시각적 지원과 차별강화와 함께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시각 및 청각적 지원 기반의 예방 및 강화 중

재와 자폐스펙트럼장애 성인의 식사 지속시간 및 구토 발생 빈도 간의 기능적 관계를 확인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 및 청각적 지원 기반의 예방 및 강화 중재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성인의 식사 지속

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시각 및 청각적 지원 기반의 예방 및 강화 중재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성인의 구토 발생 

빈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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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 기간 중인 2023년 9월부터 12월에 U 광역시에 있는 특수학교 전공

과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자폐스펙트럼장애 성인 1명이었다. 대상자의 보호자는 본 연구에 대

한 참여를 서면으로 동의하였다.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2. 연구 조건

1) 연구 환경 및 기간

본 연구의 실험은 연구자가 재학 중인 특수학교의 급식소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진행되

었다. 급식소는 약 400㎡ 정도로, 시간대별로 100∼150여 명이 한 번에 식사할 수 있는 규모였

다. 본 연구는 많은 사람들이 식사하는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급식소 전체 공간 중 창가에 있는 

식탁 1개를 활용하여 중재를 실행하였다. 실험 기간은 2023년 8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되

었다.

2) 중재자 

본 연구의 중재자는 연구자 본인으로 특수학교 중등 정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특수교사이

다. 중재자는 지적장애 및 발달지체아 교육 전공으로 교육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또한 실험 

당시에 한국행동분석학회에서 공인하는 행동분석전문가(KBA) 코스워크 과정을 이수한 뒤 행동

분석 전문가로부터 슈퍼비전을 받고 있었으며, 실험 기간 중 자격을 취득하였다. 본 연구의 실

험은 행동분석 전문가의 지속적인 슈퍼비전 아래서 진행되었다.

3) 중재 도구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시각 및 청각적 지원 기반의 예방 및 강화 중재를 원활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중재 도구를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30초 단위로 1회씩 “천천히 10번 씹어서 먹

어요.”라는 녹음된 음성을 반복해서 재생하는 자기 청각적 촉진을 제공하기 위한 MP3 플레이

어와 블루투스 헤드폰, 목표로 삼은 식사 지속시간(15분)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탁상용 파이 타이머, 그리고 프리맥 원리에 따라 식사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자신이 선호하

는 컴퓨터 이용 시간을 곧이어 가질 수 있음을 시각적으로 안내하는 먼저-다음에(first-then) 그림 

카드 등이 있었다. 그림 카드는 가독성을 고려해서 20cm×9cm 크기로 제작하였다. 중재 도구 중

에서 파이 타이머와 지금-나중에 그림 카드의 예시를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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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형 나  이
지능검사 결과

(K-WISC-Ⅳ)

적응행동검사 결과

(NISE-K․ABS)

자폐성장애 만 21세 40 미만 50 미만

구  분 구체적 특성

식사 특성

- 학교와 가정에서 점심이나 저녁 식사 시에 습관적으로 3∼5분 내외의 과도하게 빠른 식

사 지속시간을 수년간 보임.

- 식사 후 1시간 내로 발생하는 구토 증상 역시 평균 매일 1회 정도 나타남.

- 먹은 음식물을 토하는 구토 증상 발생으로 인해, 두유 또는 단백질 보충제 등의 유동식

을 추가로 제공하기도 함. 

- 건강검진 상 다른 건강 문제는 없었으며, 과도하게 빠른 음식 섭취가 빈번한 구토 증상

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의료인들에 의해서 식사 습관 개선이 적극 권

고되었음.

- 급식으로 나온 음식 중 특별히 먹지 못하는 음식은 거의 없는 편임.

- 182cm로 큰 편이나, 체중은 65kg 전후의 마른 편으로, 적절한 점심 식사를 통한 영양 섭

취와 건강 개선을 보호자가 이전부터 꾸준히 학교에 요청하였음. 

인지 및 

언어적 특성

- 중등도에서 중도의 지적장애와 함께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음.

- 발음이 불분명하지만 1~2어절 수준의 구어로 몇 가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천천히 

말해주면 따라 말할 수 있음.

- 몸짓이나 그림상징 등으로 맨드를 표현할 수 있음.

- 화자행동에 비해 청자행동은 더 능숙한 편으로 여러 가지 지시(안내)를 따를 수 있으나, 

단기기억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시한 내용을 자주 잊어버리므로, 여러 번의 재지시가 

필요할 수 있음.

- 상황에 따라 의도적으로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문제행동이 발생할 수도 있음.

- 1~10까지의 수를 셀 수 있음.

행동적 

특성

- 컴퓨터 이용 시간 등 매우 선호하는 활동이나 일과적으로 반복되었던 활동이 제시되지 

못했을 때는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책상에 박는 등의 자해행동을 보이거나 때로는 

폭력행동을 보이기도 함. 이 때문에 컴퓨터 이용 시간을 식사 지속시간 증가에 대한 기

능적(직접적) 강화제로 사용하거나, 도피 소거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교실에서의 

기존 중재

-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일과를 준수하려고 노력하였음.

- 학교 일과 중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과 대체행동 차별강화를 통해 대체 의사소통을 수행

하면 기능적(직접적) 강화제를 제공함.

- 다만 식사 시간의 경우, 그림상징이나 몸짓으로 도피를 위한 맨드를 대체행동으로 표현

함에 따라 부적 강화제(예: 식사 시간 종료)를 제공했을 때, 식사를 전혀 또는 거의 하지 

않고 곧바로 도피 의사를 표현하는 모습을 지속해서 보여왔음. 이후에 도피를 위한 맨

드를 표현하였을 때, 부적 강화제를 제공하기까지의 시간 간격을 점차 늘리고자 하였으

나, 도피 소거에 따른 심한 문제행동 발생으로 인해서 적용하는데 제한이 있었음.

<표 1> 연구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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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 타이머(시각적 타이머) 먼저-다음에(first-then) 그림 카드

<그림 1> 중재 도구로 사용한 파이 타이머와 먼저-다음에(first-then) 그림 카드의 예

한편, 본 연구에서 목표 식사 지속시간은 일반 학생의 경우 평균적으로 18∼20분 동안 점심

을 먹는다는 Burg와 동료들(2021)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되, 식사 제공량이나 종류, 외부 환경 등

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같은 학교 발달장애 성인 10여 

명의 식사 시간을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15분으로 정하였다. 또한 30초 단위로 자기 청각적 

촉진을 위한 음성을 재생한 것은 대상자가 음식을 입에 넣은 뒤 소화에 무리가 없도록 부드러

운 상태가 될 때까지 씹었을 때 소요된 시간이 최소 약 30초 정도였음을 고려하여 정하였다. 

3. 관찰 및 측정

본 연구의 첫 번째 종속변인인 식사 지속시간은 식사를 배식받아 식탁에 앉은 뒤 ‘식판에서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처음 음식을 떠먹는 시점부터 식판을 버리기 전 마지막으로 음식을 떠

먹는 시점’까지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지속시간을 초 단위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종속변인인 구토는 식사하는 중에서부터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구역질을 하면서 타액이나 음식

물 일부가 강제로 입을 통해 배출되는 증상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다만 타액이나 음식물

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헛구역질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한 번의 구토가 연이어서 발

생하는 것은 추가로 횟수를 세지 않았으며, 일련의 구토 과정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 최소 3분

이 지난 시점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구토에 대해서만 횟수를 추가하기로 정하였다. 구토는 사건

기록법을 활용하여 발생 빈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1주(등교 일 기준으로 5일) 단위로 표적행동을 관찰하고 측정하였다. 이는 두 번째 

종속변인인 구토 증상이 식사 이후에 보통 1∼2회 내외로 발생하므로 측정한 결과를 그래프로 

그리고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종속

변인인 식사 지속시간은 1주 총 5회의 점심 식사 지속시간의 평균을 내어 산출하였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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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종속변인으로 구토 행동은 1주 총 5회의 점심 식사 중에서부터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발생한 구토 중 조작적 정의의 범주에 해당하는 행동의 발생 빈도를 총합하여 산출하였다. 이

러한 종속변인의 측정을 위해서 해당 주에 5일의 등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는 실험 기간에서 

제외하였다.

4. 실험 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시각 및 청각적 지원 기반의 예방 및 강화 중재와 자폐스펙트럼장애 성인의 식사 

지속시간 및 구토 증상 발생 빈도 간의 기능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단일대상설계 중 하나

인 반전설계를 활용하였다(홍준표, 2009). 반전설계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기능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험 설계라고 볼 수 있지만, 첫 번째 중재 구간의 도입 이후에 

중재를 철회하고 다시 두 번째 기초선으로 복귀함에 따르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기초선 측정 시에 명확한 반전이 확인된다면, 최소한의 

측정만 시행한 뒤에 다시 두 번째 중재 구간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Cooper, 

Heron, & Heward, 2014). 본 연구의 자세한 실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표적행동에 대한 기능적 행동평가(functional behavior assessment)

본 연구에서는 기능분석을 제외한 간접적 기능평가와 기술적 기능평가를 통해 표적행동의 

기능을 파악하고자 했다(Cooper et al., 2014). 먼저 연구자는 관찰하고자 하는 표적행동을 ‘5분 

이내의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식사를 끝내고 자리를 일어서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대상자의 담임교사, 특수교육 지원 인력, 학부모 등 3명을 대상으로 독립된 상황에서 행동기능

설문지(QABF: question about behavior function)를 작성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기능을 살펴보았다

(이성봉 등, 2019). 그 결과, 평정자 모두의 응답 결과는 1순위 강화제 습득(접근), 2순위 도피(회

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와의 반구조화된 면담 결과 역시, 컴퓨터나 다른 여가 활동에 필요

한 도구를 형제 등을 포함하는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선점하려는 목적으로 처음 표적행동이 나

타나기 시작했으며, 과자나 초콜릿 등을 포함하여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 이외에는 식사 시간 

자체를 비교적 즐기지 않는다는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기술적 기능평가 중 하나

로 ABC 서술기록을 5일에 걸쳐 학교 점심시간에 실시했으며, 그 결과 역시 다른 학생들보다 

먼저 컴퓨터 이용 시간을 갖고자 하는 접근 기능과 식사 시간 자체에서 도피하려는 목적이 복

합적으로 작용하여 표적행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설을 수립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능평가 결

과를 바탕으로 선행사건-행동-후속결과의 요약문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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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선행사건 행동 후속결과 표적행동의 기능

1

컴퓨터가 있는 교실을 떠

나 급식실로 이동하여 급

식을 받았을 때

3~5분 내외로 과

도하게 빠르게 식

사를 마침.

교실에 바로 올라가서 컴

퓨터 이용 시간을 가짐.
강화제 획득

2
급식실로 이동하여 급식

을 받았을 때,

식사 시간을 빠르게 마치

게 됨.
도피(회피)

<표 2> 기능평가 요약문

2) 제1 기초선 구간

본 연구는 앞서 밝혔듯, 주(등교 일 기준으로 5일) 단위로 표적행동을 관찰하고 측정하였다. 

제1 기초선 구간은 3주 연속으로 첫 번째 종속변인인 식사 지속시간의 자료점이 안정될 때까지 

측정하였다. 기초선 측정 시에 중재자는 별도의 다른 환경 변화 없이 대상자 앞에 앉아 식사 

지속시간을 관찰하고, 식사 이후 1시간까지 발생하는 구토의 발생 빈도도 측정하였다.

3) 제1 중재 구간

제1 중재 구간은 4주 연속으로 첫 번째 종속변인인 식사 지속시간이 기초선의 최고점보다 

길게 나타날 때까지 측정하였다. 중재 구간 측정 시에 중재자는 아래에서 설명할 독립변인 중

재의 제공 이외에는 다른 환경 변화 없이 대상자 앞에 앉아 식사 지속시간을 관찰하고, 식사 

이후 1시간까지 발생하는 구토 행동의 발생 빈도도 측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독립변인 중재는 연구자가 슈퍼비전을 받았던 행동분석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연구 전 실제로 적용하거나 검토한 여러 중재 전략 중에서 컴퓨터 이용 시간

을 사전에 비유관적 또는 유관적으로 제공하는 직접적인 강화는 컴퓨터에 대한 집착이 증대되

는 결과를 가져와 학교 교육활동 운영과 학습에 심각한 어려움을 주어 제외하였다. 또한 기능

적 의사소통 훈련 역시 도피를 위한 맨드를 표현함에 따라 대체행동 부적 강화제(예: 식사 시

간 종료)를 제공하였을 때, 식사를 전혀 또는 거의 하지 않고 곧바로 도피 의사를 표현하는 모

습을 반복해서 보였으며, 이를 지연시키고자 했을 때는 도피 소거로 인한 문제행동이 지속해서 

나타나 이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었다. 또한 식사 지속시간을 늘리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도 

적합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능 기반 중재에 완전히 대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식사 행동 개선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목표로 설정한 식사 지속시간과 함께 식사 후 컴퓨터 이용 시간을 

가질 수 있음을 시각적으로 안내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시각적 지원, 그리고 반복적인 재

지시가 필요한 대상자의 인지 특성을 고려해서 올바른 식사 습관을 지속해서 촉진하는 자기 청

각적 촉진을 주된 예방적 중재로 적용하기로 하였다(김유리 등, 2021; Hillman, 2019).

또한 처음 행동중재 계획을 수립할 때는 식사 지속시간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시에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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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강화제 접근에 대한 소거 혹은 식사 장소 이탈을 막는 도피 소거를 

적용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소거 전략의 실행이 자해행동

이나 폭력행동 등을 포함하는 심한 문제행동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행동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 소거를 적용하지 못했으며, 또한 컴퓨터 이용 시간을 직접적인 강화제로 사용할 수 없었

다. 그 대신에 간접적인 자극 선호도 평가 도구 중 하나인 중도장애인을 위한 강화제 평가

(Reinforcement Assessment for Individuals with Severe Disabilities)를 통해 확인한 다른 선호 자극인 

초콜릿을 식사 지속시간이 늘어났을 때 구체적인 칭찬과 함께 제공하는 고비율 행동 차별강

화를 적용하였다. 이상의 협의 과정을 거쳐 시행된 중재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3>

과 같다.

선행(예방)적 중재 반응적 중재

․시각적 지원(visual support)

  - 파이 타이머(시각적 타이머)를 활용한 안내: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한 15분의 

식사 시간을 파이 타이머로 설정한 뒤 대상자의 식판 앞에 잘 보이도록 둠.

  - 지금-다음에(first-then) 그림 카드를 활용한 안내: 파이 타이머와 함께 중재 

도구에서 제시한 지금-다음에 그림 카드를 기립형 클립보드로 세워 대상자

의 식판 앞에 잘 보이도록 둠. 그 이후에 곧바로 파이 타이머와 그림 카드

를 번갈아 가리키며, “빨간색이 없어질 때까지 밥 먹어요. 그러면 교실에 

가자마자 컴퓨터를 할 수 있어요.”라고 언어적으로 설명한 뒤 식사를 시작

하도록 함.

․청각적 지원: 자기 청각적 촉진(self-auditory prompting)

  - 식사를 시작하면서 MP3와 블루투스로 연결된 헤드폰을 대상자가 쓰도록 

함. 헤드폰에서는 30초 간격으로 한 번씩 “천천히 10번 씹어서 먹어요.”라

는 녹음된 음성이 계속 재생되도록 함. 녹음은 대상자가 평소에 좋아하는 

담임교사의 음성을 활용함.

․고비율 행동 차별강

화(DRH): 식사 지속

시간이 8분(480초)을 

넘거나, 적어도 전

일보다 늘어나면, 

“전날보다 좀 더 길

게 밥 먹었네요. 잘

했어요.” 등으로 구

체적으로 칭찬한 뒤 

대상자가 좋아하는 

초콜릿 2조각을 먹

는 강화제로 제공

함.

<표 3> 시각 및 청각적 지원 기반의 예방 및 강화 중재의 내용

4) 제2 기초선 구간

제2 기초선 구간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기능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부득이 필요

하지만, 성공적인 중재를 다시 원상 복귀하는 데 따르는 윤리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홍준표, 

2009).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2 기초선 구간의 측정은 1주만 첫 번째 종속

변인인 식사 지속시간의 현저한 반전이 확인되면 바로 종료한 뒤 제2 중재 구간을 진행하였다

(Cooper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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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 중재 구간

제2 중재 구간은 4주 연속으로 첫 번째 종속변인인 식사 지속시간이 제2 기초선 구간의 최

고점보다 길게 나타날 때까지 측정하였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 중재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단일대상설계 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시각적 분석(visual analysis)을 활용하였다(Cooper et al., 2014). 또한 비모수

적 효과 크기 기법인 비중첩 비율(PND: percentage of non-overlapping data)을 활용하여 효과 크

기를 분석하였다. 비중첩 비율은 기초선의 최고점과 중첩되지 않는 중재 구간 자료점의 수

를 중재 구간 전체 자료점의 수로 나눈 뒤에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산출할 수 있다(변관석, 

2016a).

6. 관찰자 간 일치도

첫 번째 종속변인인 식사 지속시간은 평균 지속시간 관찰자 간 일치도를 적용하여 주 단위

로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한 주(등교일 기준으로 5일) 간의 점심시간별로 식사 지속시간

에 대한 관찰자 간 일치도를 더 짧게 보고된 지속시간을 더 길게 보고된 지속시간으로 나눈 

뒤에 100을 곱하는 방식으로 각각 산출하였다. 그리고 총 5일 간의 일치도 값을 모두 더한 뒤

에 5를 나누어 평균 지속시간 관찰자 간 일치도로 최종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종속변

인인 구토 행동은 주 단위로 총 발생 횟수 관찰자 간 일치도를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더 적

게 보고한 해당 주의 구토 행동 횟수를 더 많이 보고한 횟수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총 발

생 횟수 관찰자 간 일치도를 산출하였다(이성봉 외, 2019). 자세한 산출식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순 종속변인 관찰자 간 일치도 산출식

1 식사 지속시간

발생당 지속시간 관찰자 간 일치도(%)의 총합

(1일 차+2일 차+3일 차+4일 차+5일 차)

총 5일(본 연구의 등교일 기준 주 단위)

2 구토 행동
더 적게 보고한 한 주의 구토 행동 전체 횟수

× 100(%)
더 많이 보고한 한 주의 구토 행동 전체 횟수

<표 4> 관찰자 간 일치도 산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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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제1 관찰자인 연구자 이외에도 제2 관찰자로 특수교육 경력 5년 이상

의 1급 정교사 1명이 독립된 장소에서 상호 독립적으로 측정하였다. 2명의 관찰자는 표적행동

의 정의와 측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해서 2회에 걸쳐 충분히 협의하였다. 그 이후에 본 실험 전 

총 3회에 걸쳐 훈련을 실행하였으며, 합치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 관찰자 간 일

치도를 산출하기 위해서 주 단위로 설정된 전체 회기 중 3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종속변인에 

대한 관찰 및 측정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첫 번째 종속변인인 식사 지속시간은 평균 93.5%의 

관찰자 간 일치도를 보였으며, 두 번째 종속변인인 구토 행동은 98.5%의 높은 관찰자 간 일치

도를 보였음을 확인하였다.

7. 중재 충실도

중재 충실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변관석(2016a)의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5점 척도의 5문항으

로 이루어진 중재 충실도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중재 충실도 체크리스트 내용

으로는 시각적 지원 도구인 파이 타이머와 먼저-다음에 그림 카드를 대상자가 잘 보이는 곳

에 두었는지, 언어적 안내는 적절했는지, 자기 청각적 촉진의 제공을 위한 헤드폰은 적절한 

시기에 제공되었는지, 강화제로 제공되는 초콜릿은 기준에 따라 적절한 양이 제공되었는지, 

강화제와 함께 구체적인 칭찬이 제공되었는지 등이 있었다. 중재 충실도 평정은 특수교육 경

력 5년 이상의 중등 특수교사 3명이 전체 중재 회기 중 30%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2∼3m 이

상 떨어진 곳에서 직접 중재 과정을 관찰하면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체크리스트는 총 25점 

만점이었으나, 백분율로 결과를 산출하였으며, 평균적으로 92.5%의 높은 중재 충실도를 보고

하였다.

8. 사회적 타당도

본 연구의 절차 및 중재 목표, 중재 성과 등이 사회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회적 

타당도를 평정하였다. 사회적 타당도는 Witt와 Martens(1983)가 개발한 사회적 타당도 체크리스

트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체크리스트는 6점 척도로 이루어진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일반적으로 52.5점보다 많은 점수를 얻으면 중재의 사회적 타당도가 양호하다고 해석한다

(Vonbrock & Elliott, 1987). 본 연구에서는 특수교육 경력 5년 이상의 1급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특수교사 4명과 미국 응용행동분석전문가(BCBA) 자격을 소지한 행동분석 전문가 1명이 사회적 

타당도에 관한 평정을 하였으며, 그 결과 평균 75.5점으로 충분히 양호한 수준의 사회적 타당도

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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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식사 지속시간에 미치는 영향

시각 및 청각적 지원 기반의 예방 및 강화 중재가 자폐스펙트럼장애 성인 1명의 식사 지속

시간에 미치는 변화의 양상은 다음의 <표 5> 및 <그림 2>과 같다.

기초선1 중재1 기초선2 중재2

288초

(262~305초)

607초

(425~720초)
345초

708초

(338~875초)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표 5> 주별 평균 식사 지속시간의 평균과 범위

첫 번째 기초선에서는 평균 288초(4분 44초)였던 식사 지속시간이 첫 번째 중재 구간에서는 

평균 607초(10분 7초)로 늘어났으며, 최고점은 720초였다(12분). 이후 두 번째 기초선은 앞서 밝

힌 대로 한 주만 측정하였으며, 345초(5분 45초)로 다시 줄어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재 구간

에서는 다시 평균 708초(11분 48초)로 식사 지속시간이 늘어났으며, 최고점은 875초(14분 15초)

였다. 다만 두 번째 중재 구간인 10주째의 평균 식사 지속시간이 두 번째 기초선보다 낮게 나

타났으며, 이 영향으로 효과 크기인 비중첩 비율은 88.9%로 산출되었다.

<그림 2> 주별 평균 식사 지속시간의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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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를 살펴보면, 1주와 2주 사이 5주와 6주 사이 그리고 11주와 12주 사이에 자료통로가 

이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연구 방법에서 설명하였듯이 공휴일이나 학생 

결석 등으로 5일의 등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는 실험 기간에서 제외한 관계로, 시간적 공백이 

발생하여 자료통로를 잇지 않았기 때문이다.

2. 구토 발생 빈도에 미치는 영향

시각 및 청각적 지원 기반의 예방 및 강화 중재를 통해 자폐스펙트럼장애 성인 1명의 식사 

지속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구토 발생 빈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6> 및 <그림 3>와 같다.

기초선1 중재1 기초선2 중재2

5.25회

(4~6회)

2.3회

(1~4회)
4회

1.8회

(1~4회)

<표 6> 주별 구토 발생 빈도 총합의 평균과 범위

<그림 3> 주별 구토 발생 빈도의 변화 양상

첫 번째 기초선에서는 주당 평균적으로 5.25회의 구토 행동을 보였으나, 첫 번째 중재 구간

에서는 평균 2.3회로 줄어들었으며, 최저점은 1회였다. 이후 두 번째 기초선은 앞서 밝힌 대로 

한 주만 측정하였으며, 다시 주당 구토 행동 발생 빈도는 4회로 다시 늘어났다. 그리고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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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구간에서는 다시 평균 1.8회로 주당 구토 행동 발생 빈도가 다시 줄어들었으며, 최저점은 

1회로 나타났다. 다만 첫 번째 중재 구간인 7주째와 두 번째 중재 구간인 10주째의 자료점이 4

회로 나타나 기초선의 최고점과 겹쳤는데, 이 영향으로 효과 크기인 비중첩 비율은 77.8%로 산

출되었다. 연구 결과, 구토 행동이 1회도 발생하지 않은 주는 없었으나, 그럼에도 기초선 구간

에 비해서 중재 구간에서 구토 행동의 발생 빈도가 현저하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식사 지속시간과 구토 발생 빈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스피어만 상관계수(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을 때, 상관계수는 –0.82(P-value = .00038)로 나타났다. 이 수치

는 두 변인 사이에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식사 지속시간이 증가할수

록 구토 발생 빈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Ⅳ. 논의 및 제언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시각 및 청각적 지원 기반의 예방적 중재와 강화를 통한 반응적 중재를 통합적으

로 적용하였을 때, 자폐스펙트럼장애 성인의 식사 지속시간과 구토 발생 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과정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 및 청각적 지원 기반의 예방 및 강화 중재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성인의 식사 지속

시간 증대에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별적인 긍정적 행동지원 또는 행동중재가 자

폐스펙트럼장애, 지적장애, 정서․행동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행동 개선 및 바람직한 

행동의 증진에 효과적이었다는 다수의 선행연구와 대체로 일치한다(강영모 등, 2021; 김창호, 최

미점, 2018; 박은영 등, 2018; 변관석, 2016a; 이선희 등, 2020; 이연아, 백종남, 2022; Benner et 

al., 2022; Slattery et al., 2016). 하지만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사례가 적었던 

자폐스펙트럼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연구 주제 

측면에서도 빈번하게 다루어져 왔던 외현적으로 두드러지는 문제행동이 아닌 식사 습관 개선을 

중재 목표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이 있다.

또한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던 몇 건의 식사 습관 개선 관련 

행동중재 연구 역시 대부분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연구 주제는 식사량의 감

소나 증가 또는 편식 행동의 개선에 치중되어 있었다(박소현 등, 2012; 정선화, 2017; 정선화, 

2018; Bandini et al., 2017; Gale et al., 2011; Marí-Bauset et al., 2014). 물론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

해서 식사 습관 개선에도 다른 의료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행동중재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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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여기에 더해 과도하게 빠른 음식 섭취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재를 실행하고 효과

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더불어서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대상자로 잘 선정되지 

못하였던 성인을 대상으로 중재를 실행하였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이때 본 연구에서는 식사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독립변인 중재로서 파이 타이

머, 먼저-다음에 그림 카드 등의 시각적 지원 도구와 함께 스스로에게 자기 교시 혹은 촉진을 

반복해서 제공할 수 있는 자기 청각적 촉진을 예방적 중재로 사용하였다(김유리 등, 2021). 또한 

구체적인 칭찬과 함께 소량의 음식 강화제를 제공하는 고비율 행동 차별강화를 반응적 중재로 

함께 활용하였다(Allison et al., 2012). 시각적 지원 전략의 경우 지금까지 이루어진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한 행동적 중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지만(Kidder & McDonnell, 2017), 그럼에도 식사 습관 개선이라는 다소 다른 중재 목표에

서도 효과적인 중재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또한 자기 청각적 

촉진 전략 역시 기존에 많이 연구되어 온 교과, 직무 기술 습득 등의 영역 이외에도(변관석, 신

진숙, 2018; Ayres et al., 2013), 대상자의 인지 및 행동적 특성에 따라 자기 지시적 성격으로 행

동중재에 대안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행동적, 심리적 특성과 윤리적 문제 그리고 중재 목표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표적행동의 기능에 더욱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행동중재 

전략 수립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예를 들어, 직접적 강화제인 컴퓨터 이용 시간을 표적행동

에 대한 강화제로 일관되게 이용하기에는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고, 비유관적으로 이 시간을 중

재 이전보다 더 자주 제공하기에도 무리가 있었다. 또한 기능적 의사소통 훈련을 통한 부적 강

화제(식사 시간에 대한 도피 기회) 제공도 이전의 적용 결과를 검토하였을 때, 지속적인 도피 

시도 증가로 인해서 활용하기 힘들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식사 지속시간 증대라는 본 연구의 

중재 목표를 고려했을 때, 식사 시간에 대한 도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적합한 중재라고 볼 

수 없었다. 그리고 도피 소거 등 소거 전략도 이를 시행했을 때, 심한 문제행동이 발생하는 어

려움이 있었다. 더불어서 물리적 개입을 포함할 수 있는 반응 차단을 성인인 연구 대상자에게 

적용하는 데 대한 윤리적 문제와 보호자의 비동의 역시 소거 전략을 원활하게 적용할 수 없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표적행동의 기능에 대응하는 전략임에도 여러 사유로 인해 

개별 대상자의 행동중재에 적용하기 힘든 사례는 응용 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나타날 수 있다

(Wilder et al., 2005).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각적 지원과 적절

한 식사 행동을 지속해서 촉진하는 자기 청각적 지원 등의 예방적 전략과 함께, 구체적인 칭찬

과 먹는 강화제 등의 대체적인 강화제를 이용한 고비율 행동 차별강화라는 최대한 긍정적인 전

략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소기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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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다수 존재할 수 있음에도, 공교육 등 응용 현장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증거 기반을 갖춘 여러 대안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적용해 보아야 한다는 함의를 주고 있

다. 그럼에도, 특히 자기 청각적 촉진의 경우 반복해서 안내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윤리

적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처럼 보호자 및 가능하다면 

대상자 본인의 문서화된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예방-교수-강화의 측면에서 기능적 의사소통 훈

련 등을 포함하여 가급적 표적행동의 기능에 대응하는 중재 전략을 우선해서 검토하고(Dunlap 

et al., 2017), 여의치 못할 시에만 충분한 선행연구 분석 등을 거쳐 대안적인 방법론을 도입해 

보아야 한다는 점은 잊지 않아야 한다.

둘째, 시각 및 청각적 지원 기반의 예방 및 강화 중재를 통해 자폐스펙트럼장애 성인의 식사 

지속시간이 증대되었을 때, 다른 심각한 의료적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먹은 음식물을 토

하는 구토 증상의 발생이 이전보다 감소할 수 있음을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는 행

동중재를 통한 식사 습관의 개선이 실제로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의료적 문제의 개선에도 도움

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러 의학 연구에서는 과도하게 

빠른 음식 섭취가 구토와 같은 소화기 증상이 연관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

유로 위장이 음식을 처리할 시간을 갖지 못해 과도한 위부 팽창이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공기

를 함께 삼켜 역류성 식도염이나 소화불량을 유발될 가능성이 큰 것 등을 들고 있다(Cremonini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자기 청각적 촉진으로 “천천히 10번 씹어 먹어요.”라는 촉진을 30초에 한 번

씩 주었는데, 실제로 대상자가 음식을 이전보다 좀 더 천천히 여러 번 씹어먹는 모습을 중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대상자는 평소에도 단기기억 등의 문제로 여러 번의 재

지시가 필요했는데, 자기 청각적 촉진을 통해 지속해서 촉진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였을 때도 식사 지속

시간 증대와 구토 행동 감소 사이에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다만 중재가 종

료될 때까지도 구토 행동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못했으며, 실험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학교와 가정에서 구토가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때때로 구토 행동을 보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관관계를 명확한 인과관계

로 해석하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시각 및 청각적 지원 기반의 예방적 중재와 강화를 통한 반응적 중재

가 연구에 참여한 자폐스펙트럼장애 성인의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과도하게 빠른 식사 

습관을 개선하여 식사 지속시간을 증가시켰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명확

한 인과관계를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이전까지 자주 발생했던 구토 역시 중재 과정에서 현저하

게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식사 습관 개선에 대한 행동중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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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주제의 특성상 1명의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행된 연구로서, 단일

대상연구라고 하더라도 연구 대상자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더 많은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어렵다면 적은 수의 연구 대상자

로도 복제연구를 지속해서 증거 기반을 더 공고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반전설계(ABAB)를 적용한 연구로서 특정 시간 내에 기초선과 중재를 반복해

서 비교했지만, 중재가 중단된 이후에도 효과가 유지되고, 다양한 상황에서 일반화되는지는 확

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유지 및 일반화 구간을 실험 설계에 포함하여 중재 종료 

이후에도 효과가 유지되는지와 함께 다양한 환경에서의 일반화 정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행동중재 전략은 예방 및 강화 중심의 전략으로 벌 기반의 전략에 

비해서 윤리적 문제가 덜할 수 있지만(Dunlap et al., 2017), 그럼에도 자기 청각적 촉진 등이 기

능에 완전히 부합하는 중재 전략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뿐더러, 앞서 밝힌 이유로 윤리적

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도 힘들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예방-교수-강화의 

다차원적 측면에서 기능에 밀접하게 대응하면서도 윤리적인 문제에서도 더 자유로울 수 있는 

행동중재 전략을 독립변인 중재로 우선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를 통해 식사 지속시간 증가와 구토의 발생 빈도 감소 사이에 상관관계는 통계

적으로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는 상관관계일 뿐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실험적 통제를 더 명확히 갖춘 연구나 여러 변수를 수학적으로 통제하는 회

귀 분석 등을 활용해서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능하다면 의료적인 진

단 및 검사 방법을 통해서 구토가 감소함에 따르는 건강상의 이득을 추적 관찰하는 장기간에 

걸친 연구도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다섯째, 독립변인 중재에 따른 식사 지속시간의 변화를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식사 

제공량이나 음식 종류 등을 통제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교육 

현장의 특성상 이러한 통제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대상자 스스로 연구 기간 중 모든 식사

를 처음 배식받은 식판의 음식만 먹고 마쳤음을 통해 볼 때, 식사 제공량이 식사 지속시간의 

변화에 반복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후속연구에서는 

가능하다면 식사 제공량이나 음식 종류 등을 비슷하게 통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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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Preventive and Reinforcement Interventions Based 

on Visual and Auditory Supports on Mealtime Duration and 

Vomiting Frequency in an Adult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Byeon Gwanseok*(Ulsan Haengbok Special School)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preventive and reinforcement interventions, based on visual 

supports and self-auditory prompting, on the mealtime duration and the frequency of vomiting occurrences 

in an adult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The participant was an adult with ASD enrolled in a 

vocational education program at a special school. An ABAB reversal design was used to investigate the 

functional relation between the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when 

preventive interventions, including visual supports such as a pie timer and ‘first-then’ picture cards, and 

self-auditory prompting were combined with reactive interventions utilizing differential reinforcement of 

high rates of behavior, the participant’s mealtime duration significantly increased in both intervention 

phases compared to the baseline phases, demonstrating a functional relation. Additionally, a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increase in mealtime duration and the decrease in the frequency of vomiting 

occurrences.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targeted an adult, a relatively less studied population in 

behavior intervention research, and selected mealtime habits and associated health-related symptoms as the 

intervention targets, rather than commonly studied depend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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